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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·관이 협력한다
- 박성훈 해수부 차관, 청정 메탄올(Methyl alcohol) 신산업촉진 회의(Conference) 참석
- 청정메탄올 등 대체연료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망 구축 필요성 강조

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1일(수)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

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‘탄녹위’)가 주최한 「청정메탄올

이니셔티브 발대식 및 신산업 촉진 콘퍼런스」에 참석했다.

  청정메탄올 콘퍼런스는 갈수록 국내·외 수요와 활용 분야가 커지고 있는 

청정메탄올의 국내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사로 김상협 

탄녹위 민간위원장,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, 이상호 태백시장 등 

정부, 지자체, 기업 대표,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.

  청정메탄올*은 국제해사기구(IMO)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설정, 유럽

연합의 배출권거래제 규제 도입 등 국제해운 분야 탈탄소화 추세에 따라 

유망한 대체연료로 인식되고 있다.

  * 황산화물 100%, 질소산화물 80%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%에 달하는 친환경 연료

  현재 선박에서 사용 중인 중유, 경유 등의 화석연료는 점진적인 탄소

규제 강화에 따라 바이오매스(Bio-mass)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의 

대체연료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.

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울산항에서 현대미포조선이 

건조한 2,1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에 청정메탄올 1천 톤을 

연료로써 공급한 바 있다.

  

 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“앞으로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청정메탄올, 

암모니아 등 대체연료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”라며, 

“미래 연료전환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·공급망과 인프라를 지속해서 

구축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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